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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투자, 실속없고 겉만 번지르르
재경부, 효율성․파급효과 저조 … 성장기여율 미국의 4분의 1 수준

우리나라의 연구개발(R&D)이 국내총생산(GDP)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 평균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고

기술산업과 일부 대기업에 편중돼 있어 효율성과 생산성 파급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.

R&D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GDP 대비 R&D 비중이 비슷한 미국의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R&D

의 효율성과 생산성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규제완화와 업종간 진입장벽 제거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.

재정경제부가 1월13일 발표한 <R&D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> 보고서에 따르면,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

구개발(R&D) 투자비중은 2004년 기준으로 2.9%에 달해 미국(2.6%), 독일(2.5%)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평

균 2.2%보다 높았다.

민간의 R&D 비중도 2003년 기준으로 76.1%에 달해 OECD 평균 67.3%를 웃돌았다.

하지만, 산업별․기업규모별 구성에서는 R&D가 정보통신산업 등 고기술산업과 일부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.

전체 R&D에서 정보통신 등 고기술산업의 비중은 50.2%로 절반을 넘었지만 서비스는 9.0%에 그쳤으며 소

프트웨어자문, 컴퓨터 서비스 등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의 비중은 3% 미만에 불

과했다.

설비투자에서 정보통신투자 비중은 1990년대 중반 20% 수준에서 최근 40%대로 확대됐다.

기업규모별 R&D 투자비중은 2004년 기준으로 상위 5사가 40.4%에 달해 미국 15.4%(1998년)와 일본 21.3% 

(2000년)보다 훨씬 높았다.

R&D 편중현상 때문에 우리나라는 R&D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미국(40.2%)의 4분의 1을 조금 넘는 10.9%에 

불과했고, 신지식 창출에서 OECD 29개국 중 18위, 기술 확산에서 23개국 중 22위, 산업혁신에서 30개국 중 18

위에 머무르는 등 R&D 투자규모에 비해 효율성은 저조했다.

또 R&D가 정보통신업에 집중돼 2002-2004년 정보통신업의 총요소 생산성증가율은 19.4%에 달했지만 정보

통신 이용도가 높은 산업은 3.1%, 정보통신 이용도가 낮은 산업은 0.8%에 그쳤다.

1991-2000년 서비스업의 생산성 기여도는 -0.13%로 오히려 하락했고, 정보통신기술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

금융, 보험, 사업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도 하락했다.

재경부는 우리나라 R&D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비제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

하며, 특히 비제조업, 유통, 법률․회계 등 전문서비스, 의료․보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경쟁을 확대해야 한

다고 지적했다.

우리나라의 규제지수는 2003년 기준으로 1.6 정도로 OECD 평균 1.5보다 높고 비제조업 610개 업종 중 진입

장벽이 있는 업종이 51.1%(312개)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진입장벽이 있는 업종도 147개에 달했다.

실제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멀티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 제공하는 IP-TV 서비스 도입과 화상 등으로 원거

리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서비스가 진입장벽과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.

R&D에 따른 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 미흡, 산-학 연계 부족 등도 R&D의 파급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

지적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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